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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균진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지 이제 1달이 넘었다. 김균진 교수 사건이

일단락(?) 마무리 지어지면서 대책위 활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 후 과정을 위한

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.

대책위원회의 목표

▶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이 중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

다는 것을 일려낸다.

▶김균진 교수의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그 교수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한다.

▶희교 당국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, 희교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히도록 압력을 가한

다 .

▶징키적인 인목에서, 성폭력 지치규약의 기반을 마련힌세다.

대책위원회의 활동은 김균진 교수가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괴를 하는

것으로 목표를 삼았다. 이것은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 했을 때, 그

교수 한 사람만을 ‘패장'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김균진 교수의 사과는 분명 문제

의 ‘해결’이 아니다.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대학의 가부장성을 일려내면서 성폭력 자치규

약을 만드는 피정 속에서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

진행 과정

▶11월 중순, 여성문회포럼 팀에서 김균진 교수의 만행에 대한 자보가 상대에 붙었다. 이 일

이 여성주의 선본에 알려지고 여성주의 선본에서도 자보를 붙혔다.

▶선본장 회의에 제안이 들어갔고, 동의하는 선본끼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홀동을 벌어나가기

로 결정하였다.

▶교수가 수업 시간에 ‘사과’를 했으나,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.

▶11월 말, 총여힉생회과 몇몇 자치 단체들은 초등 모임을 가졌으며,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

로 결정했다.

▶중앙운영위원회/각 단대 학생회로 제안이 들어갔다.

▶11월 30일, 첫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다.

▶성명서를 작성하여 총여희생회 회징단이 김균진 교수를 민났다. 시험 기간에 다시 사과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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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 약속 받았다.

▶학내 성폭력, 이 중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려대는 자보가 단대마다 붙었다.

▶이후 약 23 차례 더 만니면서 그 간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.

▶그 동안 학교 당국은 비상이 걸려 김균진 교수에게 디름대로의 ‘재제'를 걸었디고 하며, 교

수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안다.

▶시험 기간에 교수가 다시 사과를 했다고 한다.

이렇게 합치다.

▶김교수의 2차 사과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, 김균진

를 판단합시다.

▶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시다.

▶그 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2차 자보를 씁시다.

사건을 일단락 맺을 것인지


